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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체-고체 순환유동층에서 연속액상의 물성이 열전달 계수에 미치는 영향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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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속공정이 가능하며 액체와 고체의 접촉효율이 매우 높아 화학공업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

지 개발,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순환, 발효, 효소고정화 등 미생물활용 공정, 폐수처리 및 유효

성분 회수공정등에 효용이 극대화되는 액체-고체 유동층 공정은 매우 효율적 공정으로 알려

져 있다. 이와같은 액체-고체 유동층 공정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정에 사용한 접촉 

매체나 촉매입자, 미생물 담지체 등의 활성을 온라인, 직접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공정으
로 액체-고체순환 유동층이 개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국내․외적으로 최근 활발히 진

행되고 있다.   

본 연구에서는 상승관 직경이 0.102 m이고 하강관의 직경이 0.152 m인 액체-고체 순환유

동층의 상승관에서 연속액상의 물성 변화가 열전달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. 액체

유속, 유동입자의 크기, 입자의 순환속도 그리고 연속액상의 물성인 점도와 표면장력의 변화

가 상승관 내부에 설치된 내부열원과 상승관 간의 열전달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. 

고체 유동입자의 순환 방법으로 모든 운전조건에서 열전달 계수는 일반적인 액체-고체 유동

공정에서보다 높은 열전달 계수를 값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액체의 유속이 높은 범위에서의 

총괄열전달 계수는 일반적인 액체-고체 유동층에서보다 월등히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. 연속

액상의 점도와 표면장력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관에서의 열전달계수는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

나타내었다.  


